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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s from KSU Arinagata 

 

Coffee varieties Arabica 25%, Robusta 

75%. Typica, Hibrido de Timor, Line S, 
Caturra, Catimor  
Typical profile low acidity, strong body, 

ideal blended with higher acidity coffees 

(i.e. from Central America & East Africa) 

Grading from 0 (best) to 6. Grade 4 

allows 45–80 defects. 

Regions On map above. Arabica: Aceh 

(1), North Sumatra (2) and Flores (7). 
Speciality: Java (5). Robusta: South 
Sulawesi (6), Bengkulu (3), Lampung 
(4) 
Altitude between 1,200 – 2,000m 

Harvest season Java: June-Oct, 

Sulawesi: May-Nov, Sumatra: Oct-

March (fly crop: May/June), Timor: May-

Sept. Shipping begins 1-2 months after 

start of season. 

Main exporting destinations USA, 

Malaysia, Japan, EU and UK. 

Annual production approx. 750,000 

MT 

Coffee exports approx. 450,000 MT 

 

 

인구: 2 억 4 천만명 (UN, 2012) 

언어: 인도네시아어 + 300가지의 다른 지역 언어 

수도: 자카르타 

통화: 루피아 (IDR) 

1 인당 소득: $2,940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 22개 

 

 개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와 호주를 잇는 몇 천개의 섬이 이어진 나라입니다. 700가지가 

넘는 언어와 사투리가 민족적으로 다양한 인구에게로 퍼져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가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경제를 가진 주요 

신흥 경제 국가입니다. 이곳은 많은 소비자와 광대한 천연 자원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난제에 맞섭니다. 형편없는 공공기반시설, 부패의 확산과 

국가의 경제 관리에 관한 갈등들이 각각의 섬들로부터 독립 이끌어냅니다. 이 각각의 

인도네시아 섬들은 변동하는 지각 판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진 및 

화산 폭발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는 사상자를 만들어 가정 및 자연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심지어, 야자유, 고무, 코코아와 다른 농업 상품들의 소유들이 

늘어남으로써 산림벌채가 광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인도네시아 커피 
인도네시아 군도 전역에 있는 적도에 위치하고 아열대이며 화산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최상의 상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큰 커피 생산지입니다. 대부분은 인스턴트 

커피 블렌드에 들어가는 대량 수확되는 저품질의 로부스타 입니다. 하지만 몇몇 

정제된 유기농 아라비카와 같은 특별한 커피도 찾을 수 있으며, 좋은 품질의 정제된 

로부스타의 가격도 아라비카와 같은 가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0%의 인도네시아 커피는 소규모 자작농에서 옵니다. 이는 약 5백만명의 주된 환금 

작물이며 거의 유일하게 생산되는 작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여성인 커피 생산자들은 부분적으로 준비된 커피를 지역 마켓에 타당한 

가격에 흥정 할 수 있습니다. 

엄선된 열매들은 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됩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giling basah라고 알려진 반-정제 가공법 입니다. 생산자들은 보통 공장과 

구매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집가들’에게 열매를 팝니다. 수집가들은 열매를 

과육으로 만들지만 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은 커피 위에 설탕(점액) 층을 

남깁니다. 그 다음 후에 gabah(또는 젖은 파치먼트)라고 불리는 30-35%수분을 가진 

형태로 말려집니다. 이 지점에서는 이것은 labu가 됩니다. Labu는 전형적인 

인도네시아 커피의 전형적인 색깔인 파란색/초록색 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KSU Arinagata 의 생산자들 

커피 프로필 

커피 다양성 아라비카 2%%, 로부스타 75%, 

Typica, Hibrido de Timor, Line S, 

Caturra, Catimor 

전형적인 모습 덜 신맛, 단단함, 다른 강한 

신맛 커피와 잘 맞음(예: 중앙 아메리카 & 동 

아프리카) 

등급 0 (최고)부터 6. 4 등급, 45-80 결점이 

있음.  

지역 위에 첨부된 지도. 아라비카: 아체(1), 

북 수마트라(2), 플로레스(7). 

특산: 자바(5). 로부스타: 남 술라웨시(6), 

벵쿨루(3), 람펑(4). 

고도 1,200 – 2,000 미터 사이 

수확 철 자바: 6 월-10 월, 술라웨시: 5 월-

11 월, 수마트라: 10 월-3 월, 티모르: 

5 월-9 월. 운송은 수확 철이 시작되고 1-

2 달뒤에 운반됩니다. 

주 수출 행선지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영국 

및 다른 유럽.  

연 생산 약 750,000 MT 

커피 수출 약 450,000 MT (2013)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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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U Arinagata unites remote base organizations 

across northern Sumatra. They use the Fairtrade 

Premium to organize small shops called 

Waserda (pictured above). This provides access 

to basic necessities at reasonable prices. They 

have built these small communal businesses in 

10 villages. 

 

 

Ibu Rahmah, second from left, board 

chairwoman of Kopepi Ketiara, with some of her 

‘coffee family'. 

 

‘Now that we’ve joined a Fairtrade 

Certified co-op, we know that there 

will be funds available to help us 

improve the quality of our product.’  

Fauziah 

Permata Gayo member 

 

이 콩들은 썩을 위험요소 없이 축적되기 위해 다시 말려지고, 이는 asalan이라고 

불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형적인 인도네시아 커피가 탄생합니다. 

인도네시아 커피와 코코아 연구 기관(ICCRI)은 커피 산업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향상된 커피 다양성과 새로운 기술 연구를 지원합니다. 

인도네시아 커피를 수출하는 두 협회가 있습니다. AEKI, 또는 인도네시아 커피 

수출업자 협회(AICE)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수출업자들에게 수출 면허를 

발급합니다.  

난제 (ICCRI에서 인정됨) 

 환경 악화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중적인 상업 벌목과 

농사로 인한 산림 벌채, 토양 침식, 거대한 산불 및 사막화가 난무합니다. 

 지난 무력 충돌의 결과로 과부로 남겨진 여성들이 특히 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부분입니다.  

 농장 등급에서 낮은 기술력은 생산자들이 열매를 수집가들에게 파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긴 공급 연결고리는 수출을 위해 준비되는 콩들을 

통해 그들의 상품 가치를 잃는 것을 뜻합니다. 

 시골 지역의 접근성이 사람들에게 가게로 입장하는 기회를 주기 전에 

떠나버려서 자급농업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공정무역 

환경 농부들은 토양 침식으로 인한 산사태의 위험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부 

수마트라에 기반된 KOPEPI Ketiar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무역 

프리미엄의 25%를 환경 유지에 투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아보카도 

나무를 심어 땅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이 환경을 흩뜨리는 

폐기물과 연관된 주된 문제점입니다. 협동조합은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사용해서 

환경 보존 훈련과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북부 수마트라에 위치한 ASKOGO는 그들의 사회에 여성들을 위한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건강 센터에 투자를 했습니다. 북부   

수마트라에서는, Permata Gayo 협동조합이 여성 믿음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만들어 커피 이상의 수입을 

다양화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과 공동기반시설 협동조합을 위한 오토바이나, 나무다리의 건설은 외딴지역의 

커피 수집을 증가시켰습니다. 교통과 공동시설 건설은 처리시간을 개선시켰고, KSU 

Arinagata의 회원들이 비싸게 팔 수 있는 더 나은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기금 KSU Arinagata 커뮤니티는 폭우와 치명적인 산사태 피해를 입었으며,  

협동조합은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기금설정에 사용하였습다. 이 기금은 산사태 

피해자의 응급 처치와 식료품을 제공하였습니다.  

KSU Arinagata 는 전 북 수타트라에 있는 

외딴 조직 기구들을 연합시킵니다. 이들은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사용하여 와세르다(사진 

첨부)라고 불리는 조그만 가게들을 

운영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가격에 기본 

생필품들을 제공하며, 10 개의 마을에 이런 

공동사업을 설립했습니다.  

Ibu Rahmah, 왼쪽에서 두 번째, Kopepi 

Ketiara 의 회장, 그녀의 ‘커피 패밀리’와 

함께 

‘우리는 공정무역 인증 기구에 

가입을 했으므로, 우리의 상품 

품질을 향상 시켜줄 자금 지원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Fauziah 

Permata Gayo 회원 

http://iccri.net/
http://www.aeki-aice.org/page/about-aeki/en

